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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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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Names upon the Stress and Self-esteem Before and 
After Re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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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개명 후 이름이 스트 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상은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명클럽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16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개명 후 6개월 이상 된 자를 의도  

표집해서 1회의 개명후비교조사로 개입효과를 측정하 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 분석 등을 실시

하 고, 실증분석은 유의수  5%에서 검증하 다. 분석결과 이름에 한 스트 스가 개명 보다 개명 후에 낮아졌고, 이름에 

한 자존감은 개명 보다 개명 후에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름에 한 스트 스는 자존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

었으며, 이름에 한 스트 스가 낮아질수록 이름에 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개명 후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름에 한 스트 스가 하게 낮아졌으므로, 이름에 한 스트 스 요인을 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names on stress and self-esteem, comparing before and after 
renaming. A survey was published and conducted on a renaming club website for the period from 1 April 2013 to 
31 May and there were 161 participants. The invitation to survey was limited to members who had changed their
name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survey and the impact was measured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first
renaming.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level of stress caused by one’s name was lowered after renaming, and one’s self-esteem
significantly went up compared to before renaming. Therefore, the stress from one’s name is believed to affect one’s
self-esteem, and the study shows tha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as the lower the stress from one’s name becomes,
the higher one’s self-esteem goes up. Therefor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reducing stress
caused by names, as it has proved that the self-esteem increases and the level of stress is lowered after re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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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름은 복을 기

원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표한다[1]. 그

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 한 장래 희망과 

기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2].  경제발

과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웰빙의 향으로 사람들이 자

신의 이름에 심을 갖게 되었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서도 개명이 유행하고 있다. 법원[3]에 따르면 2001년

에서 2012년까지 개명 신청자는 116만 명으로 국민 44명 

당 1명이 개명했다. 개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명 신청의 주된 요인은 이름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성 구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 으로 좋지 않다[4] 등이

다. 이름으로 놀림을 받거나 성명학 으로 좋지 않다면 

스트 스를 받을 것이고 자존감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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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례를 통해서 이름이 사람들에게 향력을 끼치

고 있다는 것을 경험 으로 증명할 수 있다. 를 들면, 

신발남, 김처녀, 최병자, 윤창녀 같이 속한 사물이 연상

되거나 타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한

다는 사유로 개명[5]한 경우이다. 이들은 개명하기 까

지 이름으로 스트 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다면 어떤 이름이 스트 스를 덜 받고 요즘 세

일까? 법원에 의하면 2006년부터 남자는 민 , 여자는 

서연이란 이름이 최고 인기인데, 이는 한자 표기가 가능

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이름이다. 최근엔 국의 부상

으로 한자 표기가 가능하면서도 어발음이 어렵지 않은 

이름이 선호된다고 한다. 법원의 최근 5년 통계에서 개

명한 사람이 가장 많이 희망한 이름은 남성은 민 , 지훈, 

우 으며, 여자는 서연, 지원, 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좋은 이름을 통해 행복한 삶을 희구하면서도 개성을 

표 하려는 욕구가 개명 열풍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6]. 

한 로야구에도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2014 로

야구 개막을 앞두고 의 이름을 내리고 새로 태어나

는 ‘개명 열풍’이 뜨겁다[7]. 로야구 선수들은 올해만 

10명이 이름을 바꿨다. 개명한 선수는 등록선수 500여 명

의 2%에 달하여 일반인의 6배 수 인데, 다 야구 때문이

라고 한다[8]. 로야구 선수들의 잇따른 개명에 해, 서

강  상진 교수는 사람은 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한 불만은 조 씩 있다. 외면 인 부분일 경우 ‘성형’을 

하게 되고, 내면 인 부분에서는 개명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로야구 선수는 인기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며, 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다. 자신의 자

리에 한 불안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력만으로 

힘들다면 개명 같은 부분에 의지하게 된다[9]는 것이다. 

이름도 시 와 사회상황을 반 한다. 이름보다 개명은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시 와 사회상황에 어울

리며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는 이름은 스트 스를 낮추고 

자존감을 높여  것이다.  

이름으로 스트 스를 받으면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나 

자아존 감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하여 

Kim[10]은 자아존 감과 이름 만족도와는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연구하 으며, Gebauer[11]도 회귀분석을 

통해서 상 으로 부정 인 이름은 자존감 하, 흡연

증가, 교육 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름으로 스트 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져

서 화풀이를 잘하고, 흡연이 증가하여 범죄율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Shin[12]의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그는 개

명 후 자기지각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으로 성공, 정서, 성격요인 모두 개명 후의 차이

가 유의미하 다. 연구결과 본인이 원해서 개명하면 성

공, 정서, 성격요인 모두 자기지각척도가 더 높아져서 

정 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Kalist[13]의 연구에서는 이름인기지수(PNI)가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에 

더 빠지기 쉽다고 한다. PNI가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름을 의식 이거나 무의식 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화

풀이도 잘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의식ㆍ무의식

으로 자신의 이름이 싫어서 화풀이를 더 잘 낸다는 것

은 이름 때문에 스트 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름이 무의식 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향력을 연구

한 Nelson[14]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탓에 

자신의 이름과 비슷해 보이는 안 좋은 일을 의식 으로 

피하려고 해도 무의식 으로 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로, 학생들은 A학 을 원하지만 C나 D처럼 낮은 성

을 의미하는 이니셜을 가진 학생은 A나 B 이니셜을 가진 

학생보다 학업성 이 낮다. 특히 C나 D 이니셜의 학생들

이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해

진다는 것이다. 이를 이름효과라고 한다. Pelham[15]은 

사람들이 자신에 해 정 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자

신의 이름철자 같이 자신과 연결된 것을 선호한다. 거주

지와 직업 선택과 같은 인생의 요 결정에 암묵  자기

심주의가 작용하여 자신의 성이나 이름과 닮은 장소에

서 거주 할 확률이 높은데 이를 연상 상이라 한다. 결과

으로 연상 상이나 이름효과 때문에 이름 로 살게 된

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5,10-13]는 이름이 스트 스와 자존감에 

향을 주고 흡연과 교육 심지어는 범죄율, 화풀이와도 상

계가 있어서 국민소득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4,15]에서는 사람들은 무의식 으로 자신의 이름을 좋

아하기 때문에 거주지, 직업, 요 인생사까지도 연상 작

용을 일으켜서 이름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

하는 Abel[16]의 연구처럼 사람의 이름은 상징 인 힘이 

있어서 사망 시기까지 결정하고, 이름의 첫 자가 수명

과 인생진로에 요한 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름이 [5-16]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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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명이란 이름을 바꾸는 것

이다. 즉, 개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 없이 부모나 조상이 

지어  이름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바꾸는 것이다. 

이름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많다. 그러나 개명

후 이름으로 인한 스트 스나 자존감에 한 연구는 없

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명 후 이름이 스트 스와 자존

감에 미치는 향을 악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개명 후 이름에 한 자존감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미

치는 향은 어떠한가?

넷째, 개명하기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자존감과의 

상 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설문

법으로 개명클럽 웹사이트(회원 1만)에 게시하여 161명

에게 설문조사하 다. 개명 후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비

확률표집  의도  표집으로 1회의 개명후비교조사로 

개입효과를 측정하 으나 외생변수의 통제가 어려운 단

이 있다. 개명 후 이름에 의한 스트 스, 자존감 변화

의 차이를 검정하여 개명효과를 확인하는 동일집단후비

교조사이다. 스트 스척도와 자존감척도의 수부여 방

식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별로 자기기입식

으로 수를 기입하도록 하 다. 표본크기는 Cohen의 표

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을 이용하여, 5% 유의

수 과 90% 검정력, 효과크기는 간지수 0.15로 지정하

여 최소 표본 수는 88명으로 산출되었다. 

2.2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 상자의 개명 특성 5문항, 스트

스 특성 6문항, 이름 자존감 특성 10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변수의 구체 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2.2.1 대상자 개명특성 항목

개명특성 변수는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나 었다. 기

존이름 작명인, 개명 이름 작명인, 개명을 원한 사람, 개

명하고 변화된  등을 측정하 다. 한 개명이유와 개

명 후 변화는 단답형으로 설문하 으나 성씨 별 특성, 가

장 불만·만족스러운 이름에 해서는 설문하지 않았다. 

2.2.2 스트레스척도 관련 특성 

겸구와 김교헌[17]이 개발하고, 조옥귀[18]가 수정

한 것을 수정ㆍ보완하여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747이었으며, 본 연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7이다. “  그 지 않

다”(1 ),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구분하여 수가 높을수

록 이름 때문에 스트 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2.2.3 자존감척도 관련 특성 항목

Rosenberg[19]의 11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척도를 윤

유경[20]이 번안한 것을 수정ㆍ보완하 다. 척도는 

Likert 5  척도로 설계하 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4이다.

하 역은 ‘불안상승’ 요인, ‘만족감’ 요인, ‘운명개척’ 

요인으로 구성하 다. ‘불안상승’ 요인은 ‘이름으로 종종 

불안해 보았다’, ‘항상 나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이름

으로 고민해 보았다’, ‘이름으로 놀림을 당해 보았다’, ‘비

슷한 이름이 많아서 싫다’로 5문항이다. ‘만족감’ 요인은 

‘내 이름이 자랑스럽다’, 이름이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내 

이름에 만족한다'로 3문항이다. ‘운명개척’ 요인은 ‘개명

하면 박날 것 같다’, ‘개명하면 운명이 바뀔 것 같다’로 

2문항으로 구성하 다.

2.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유의수  5%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로그램으로 분석했다. 개명 특성은 빈

도분석,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이름 자존감에 한 각 

문항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의 계수,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자존감의 변화는 t-test를 했다. 

개명을 원한 사람과 개명이유에 따른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이름 자존감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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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N)

Percent

(%)

N
a
m
I
n
g

Original 

Name

Parents 121 75.2

Naming Experts 7 4.3

Grandparents 31 19.3

Etc. 2 1.2

Current 

name

Own 22 13.7

Parents 14 8.7

Naming Experts 118 73.3

Etc. 7 4.3

Renamed 

people 

wanted

Own 116 72.0

Parents 26 16.1

Naming Experts 14 8.7

Etc. 5 3.1

Why

 renamed

Bad name 70 43.5

Hope renamed 

since childhood
42 26.1

Hope renamed 

from adult
20 12.4

Etc. 29 18.0

Renamed 

after 

the change

Satisfaction 46 28.6

Confidence 66 41.0

A successful life 16 9.9

I do not know yet 28 17.4

Etc. 5 3.1

All 161 100.0

[Table 2] Renamed the characteristics

Division

Stress
Name the 

stress on
Success or 

failure
Name avoid

M SD M SD M SD

Renamed before 2.80 1.04 2.72 .97 2.76 .86

After renaming 1.53 .66 1.42 .58 1.48 .57

Before-

after
1.27 1.15 1.29 .99 1.28 .92

t 13.979*** 16.565*** 17.590***

p .000 .000 .000

Scheffe의 다 범  검정을 통하여 p<.05에서 유의한 차

이를 검정하 다.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2.2.5 신뢰도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0.6이상이면 비교  신뢰

성이 높다고 한다[21]. 신뢰성은 높은 편이다. 연구결과

는 다음 Table 1와 같다.

[Table 1] Reliability for each zone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

ty

Stress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3 .862

Name avoid 3 .568

Name the stress on 6 .777

The name of 

self-

esteem

Anxiety rises 5 .790

Satisfaction 3 .929

Pioneering fate 2 .887

The name of self-esteem 10 .824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개명 특성

개명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기존 이

름을 작명한 사람은 ‘부모님’이 75.2%로 가장 많고, 개명

한 이름은 ‘작명소’가 73.3%로 가장 많았다. 개명을 원한 

사람은 체 응답자의 72.0%가 ‘본인’이었으며, 개명한 

이유는 ‘이름이 나빠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 개명 후 

변화된 으로는 ‘자신감’ 41.0%, ‘만족감’ 28.6%, ‘성공

인 삶’ 9.9% 순이었고, ‘아직 모름’은 17.4%이었다.

 

3.2 개명전후 스트레스 변화

개명 과 후 이름에 한 스트 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세부 으로 성패 련 요인, 이름회피 

요인 모두 개명 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이름에 한 

스트 스는 개명 (M=2.76)에서 개명 후(M=1.48)로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세부

으로 성패 련 스트 스는 개명 (M=2.80)에서 개명 후

(M=1.53)로 개명 후 성패 련 스트 스가 낮아졌으며, 이

름회피 스트 스는 개명 (M=2.72)에서 개명 후(M=1.42)

로 개명 후 이름회피 스트 스가 낮아졌다.

[Table 3] Renamed before and after the name change 
of the stress on

*** p<.001

3.3 개명전후 이름 자존감 변화

개명 후 이름에 한 자존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개명 후 이름에 한 자존감의 차이

는 유의미하 다. 세부 으로 불안상승 요인, 만족감 요

인, 운명개척 요인 모두에서 개명 후의 차이가 유의미

하 다. 이름에 한 자존감은 개명 (M=2.75)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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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후(M=4.02)로 개명 후 이름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

아졌다. 세부 으로 불안상승은 개명 (M=3.04)에서 개

명 후(M=1.34)로 불안상승이 낮아졌으며, 만족감은 개명 

(M=2.35)에서 개명 후(M=4.00)로 만족감이 높아졌고, 

운명개척정도는 개명 (M=3.19)에서 개명 후(M=3.54)

로 개명 후 운명개척정도가 높아졌다. 

[Table 4]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the name of 
self-esteem

Division

The name of self-esteem The name 

of 

self-esteem
Anxiety

 rises
Satisfaction

Pioneering 

fate

M SD M SD M SD M SD

Renamed before 3.04 .94 2.35 1.11 3.19 1.13 2.75 .77

After renaming 1.34 .49 4.00 1.08 3.54 1.24 4.02 .41

Before-

after
1.70 1.07 -1.65 1.50 -.35 1.38 -1.27 .89

t 20.214*** -13.882*** -3.196** -18.099***

p .000 .000 .000 .000

** p<.01, *** p<.001

3.4 개명전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에 미치는 영향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 회귀분석 결과

가  =0.416으로 체 변동의 41.6%로 회귀모형을 설명

하고 있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

회피 요인 스트 스만 이름 자존감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 요인 스트

스가 낮을수록 이름에 한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악

되었다.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다 회귀분석 결과

는  =0.191로 체 변동의 19.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

고 있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회

피 요인, 성패 련 요인 순으로 스트 스가 이름 자존감

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 요인과 성패 련 요인 스트 스가 낮을수록 이

름에 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The dependent variable: 

Name of self-esteem

B SE  t p VIF

(Constant) 4.257 .157 27.065
***

.000

Stress

Success 
or failure

-.094 .051 -.128 -1.859 .065 1.275

Name 

avoid
-.459 .055 -.576 -8.397*** .000 1.275

  = .416 , adj  = .409 , F = 56.386***

[Table 5] Before renamed the name for the name of 
self-esteem impact of stress

* p<.05, ** p<.01, *** p<.001

[Table 6] Name after name was renamed for the stress 
impact on self-esteem

The dependent variable(DV): 

Name of self-esteem

B SE  t p VIF

(Constant) 4.491 .082 54.494
***

.000

Stress

Success or 

failure
-.143 .059 -.231 -2.421* .017 1.783

Name 

avoid
-.176 .068 -.248 -2.593* .010 1.783

  = .191 , adj  = .181 , F = 18.637***

* p<.05, *** p<.001

3.5 개명 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존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와 같다.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불안상승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 결과가  =0.637

로 체 변동의 63.7%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회피 

요인, 성패 련 요인 순으로 스트 스가 불안상승에 유

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

회피와 성패 련 스트 스가 높을수록 불안상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만족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 결과가  =0.101로 

체 변동의 10.1%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며, 이름회피, 성패

련 순으로 스트 스가 만족감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름회피 스트 스가 낮

을수록, 성패 련 스트 스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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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운명개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 결과는  =0.061

로 체 변동의 6.1%로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모형에 

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 으나, 유의수

 5%에서 성패 련과 이름회피 스트 스는 운명개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tress is the name for the name of the 
renamed former sub-factors impact on 
self-esteem

DV: 

Anxiety rises
DV: Satisfaction

DV: 

Pioneering 

fate

B  B  B 

(Constant) .655 2.820 2.306

Stress

Success or 

failure
.254 .280*** .229 .215* .178 .165

Name 

avoid
.615 .629

***
-.409 -.355

***
.143 .122

  = .637, adj

  = .633, 
F = 138.918***

= .101 , adj

  = .090, 
F = 8.914***

= .061 , adj

  = .049, 
F = 5.108**

* p<.05, ** p<.01, *** p<.001

3.6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름 자

존감과의 상관관계

[Table 8] After renaming the name for the name of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ivision

Stress

Stress

Name of self-

esteem
Nam

e of 

self-

estee

m

Succes

s or 

failure

Name 

avoid

Anxie

ty 

rises

Satis

facti

on

Pione

ering 

fate

Stre

ss

Success 

or failure
1

Name avoid .663*** 1

Name for stress .924
***

.898
***

1

Nam

e of 

self-

estee

m

Anxiety 

rises
.592*** .671*** .689*** 1

Satisfaction -.032 -.097 -.068
-.244*

* 1

Pioneering 

fate
.024 -.131 -.052 -.147

.501
*

** 1

Name of 

self-esteem

-.396**

*

-.401*

**

-.436**

*

-.705*

**

.636*

** -.119 1

** p<.01, *** p<.001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자존감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분석결과는 자존감

이 이름에 한 스트 스의 성패 련, 이름회피 요인 모

두 스트 스와 유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났다. 세부 으

로 이름 자존감의 불안상승은 이름에 한 스트 스 성

패 련 요인, 이름회피 요인과 정 상 이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개명한 사람을 상으로 이름이 스트 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악하고자 시도하 다. 개

명한 사람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개명 보다 개명 

후에 이름으로 인한 스트 스는 덜 받고, 자존감은 높아

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에 한 스트 스가 개명 보다 개명한 후

에 스트 스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세부 으로 성패

련 스트 스는 개명 (M=2.80)에서 개명 후(M=1.53)로 

개명 후 성패 련 스트 스가 낮아졌으며, 이름회피 스

트 스는 개명 (M=2.72)에서 개명 후(M=1.42)로 개명 

후 이름회피 스트 스가 낮아졌다. 

이 결과를 이름인기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에 더 빠지기 쉽다는 연

구가 지지한다[13]. 로야구 선수는 에게 자신을 보

여줘야 하는 직업이이서 자신의 자리에 한 불안과 걱

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9]와 상 으로 부정

인 이름은 자존감 하, 교육 해를 받는다[11]는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이는 [9,11,13]의 연구에 따르면, 이름이 

정신과 육체에 향을 미쳐서 자신의 이름이 부정 이거

나 이름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스트 스를 더 받고 범죄

의 경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름에 한 자존감의 변화는 개명 보다 개명

한 후 이름에 한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세부

으로 불안상승 요인은 개명 (M=3.04)에서 개명 후

(M=1.34)로 불안상승이 낮아졌으며, 만족감 요인은 개명 

(M=2.35)에서 개명 후(M=4.00)로 만족감이 높아졌고, 

운명개척 요인은 개명 (M=3.19)에서 개명 후(M=3.54)

로 개명 후 운명개척 정도가 높아졌다. 

이 결과를 자아존 감과 이름만족도가 정 상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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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Kim[10]과 좋은 이름을 통해 행복한 삶을 희구하면

서도 개성을 표 하려는 욕구가 개명열풍으로 표출되었

다[6]는 연구가 지지한다. 이는 [6,10]의 연구에 의하면, 

이름에 한 만족도가 자아존 감과 자존감에 변화에 

향을 미쳐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향

을 악한 결과 개명 에는 이름회피 요인만 유미미한 

향을 주었으나,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이름

회피 요인, 성패 련 요인 순으로 자존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로야구 선수들이 올해만 10명이 이름을 

바꿨는데, 개명한 선수는 등록선수의 2%에 달하여 일반

인의 6배 수 인데, 다 야구 때문[8]이라는 연구와 일치

한다.  Nelson[14]의 학생이 A학 을 원하지만 C나 D

처럼 낮은 성 을 의미하는 이니셜을 가진 학생은 A나 B 

이니셜을 가진 학생보다 학업성 이 낮은 것도 C나 D 이

니셜이 A나 B 이니셜 보다 더 스트 스를 다는 주장과 

Abel[16]은 사람의 이름은 상징 인 힘이 있어서 사망 시

기까지 결정한다는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8,14,16]의 연

구는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이름에 한 스트 스가 개명 후보다 개명 

에 더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 하 요

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개명  이름에 한 

스트 스가 불안상승 만족감 요인에는 유의미한 향력

을 미쳤으나 운명개척 요인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이름인기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13]. 상 으로 부정 인 이름

은 자존감 하, 흡연증가, 교육 해[11]와 개명 후 자기

지각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12]는 연구가 지지한

다. 그러나 운명개척 요인에 한 본 연구와 [11-13]의 연

구결과가 다르다. 이는 개명하는 사람은 개명하기 에

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운명개척 요인에 무기력감을 느

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섯째, 개명 후의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자존감과

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이름 자존감이 

이름 스트 스와 유의미한 부 인 상 이 있었다. 세부

으로 이름 자존감의 불안상승은 이름에 한 스트 스

의 성패 련, 이름회피 요인 스트 스와 정  상 이 있

었다.

이 결과를 이름으로 스트 스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결국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을 더 

나쁜 방향으로 결정한다[13]와 속한 사물이 연상되거

나 타인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는 

사유[5]로 개명한 경우가 지지한다. 이는 [5,13]의 연구에

서, 스트 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침심을 느

낀다는 것은 이름으로 스트 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

지고, 반 로 스트 스를 덜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 상 이 있다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명 후 이름에 의한 스트 스, 자존감의 

인식도 변화의 차이를 검정하여 개명효과를 확인하는 단

일집단후비교조사이다. 이름을 개명한 161명을 연구 상

으로 개명 후 이름이 스트 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향

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명 후 이름에 한 스트 스의 차이는 유의

미했다. 구체 으로 성패 련, 이름회피 요인 모두 개명 

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이는 개명한 경우에 이름으

로 인한 스트 스는 어든다는 것이다.  

둘째, 개명 후 이름에 한 자존감의 차이는 유의미

하 다. 세부 으로 불안상승, 만족감, 운명개척 요인 모

두에서 개명 후의 차이가 유의미하 다. 즉, 개명한 경

우 자신감이 생겨서 이름에 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개명 에는 이름으로 인한 스트 스가 자존감 

하 요인 에서 이름회피 요인만 유미미한 향을 주었

다. 개명 후에는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이름회피, 성패

련요인 순으로 자존감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쳤다. 

이 의미는 이름에 한 스트 스가 자존감에 향을 

다는 것이다.

넷째, 이름에 한 스트 스와 자존감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이름에 한 스트 스가 낮아질수

록 이름에 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부 상 이 있다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의미는 이름에 한 스트 스를 

감소시켜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과 으로 개명할 경우 스트 스는 감소한다. 반면에 

이름에 한 자존감은 높아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인 스스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개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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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게 나왔으므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명 기회

를 주거나 아명, 자, 호 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개명 후 가장 큰 변화가 ‘자신감’이었다. 특히 ‘자

신감’은 부모님이 개명을 강요한 경우보다 자신이 개명

을 원한 경우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개명은 부모님이나 주

변의 강요보다는 본인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개명과 련하여 이름이 스트 스와 자존감에 미

치는 향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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